
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
노조위원장 김용일입니다.

합병 이후 양 채널 조합원의 투표로 통합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
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. 지금에서 지난 8개
월여 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많은 아쉬움과 더불어 많은 미련도 남습
니다.

2018년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, 우리 노동조합은 누구보다 더 절실하
고 간절한 조합원 동지들의 희망과 바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
우리가 간절하게 염원하고 바란다면 반드시 하늘도 우리를 도울 것입
니다. 2019년에는 조합원동지들을 자주 찾아뵙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
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며,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당당하게 주
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
   
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2018년을 되돌아보시고 2019년 새로운 한 
해를 계획하심에 있어서 어제의 아쉬움이 내일의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
진심을 담아 기원해 봅니다.

조합원 동지들의 기쁨과 눈물 그리고 아픔을 2019년에도 함께 할 것
이며 그 눈물은 우리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 본연의 모습을 
회복하는 밑거름으로 반드시 승화시키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내년 2019
년, 희망찬 한 해를 우리 함께 설계하고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.
 
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딛는 걸음마다 큰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
길 간절히 기원합니다. 

고맙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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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위원장 김용일 배상


